
봄맞이 첫 단추,

부피 큰 겨울옷과 침구 정돈하기
봄이 코앞에 다가오면 주부들은 분주해진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봄맞이 집안단장을 해야 하기 때문. 집안 

단장의 첫 단추가 정리정돈이다.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것이 겨울옷과 침구를 정리해 보관하는 일. 부피는 줄이고 

손상이 가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글_김희성 기자<매거진 THE BC>

패딩은 말아서, 코트는 부직포에

부피 큰 겨울 옷, 똑똑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소재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우선이다. 니트, 패딩, 모직, 

모피, 가죽 등으로 분리해 그에 맞는 보관법을 찾아보자.

우선, 니트는 잘못 보관하면 늘어져 원상복구가 어렵다. 

옷걸이에 걸어두기 보다는 접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접을 

때 늘어지기 쉬운 소매 부분은 돌돌 말아주는 것도 좋다.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곰팡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니트 사

이사이에 흰 종이나 신문지를 끼워가며 접으면 눅눅함이 

줄어든다. 보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면 접는 과

정에서 마찰이 일어나 보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일회

용 면도기로 니트의 결을 따라 살살 쓸어 내려가며 보풀을 

제거한 뒤에 보관하자. 부피감을 줄이고 싶다면 가벼운 니

트 위에 무거운 니트를 쌓고, 니트 특유의 포근함을 살리

려면 무거운 니트에서 가벼운 니트 순서로 쌓는다.

모직코트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뒤 보관하는데, 비닐커버

를 벗겨서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등에서 이틀 정도는 환

기 시킨 뒤 옷장에 넣자. 옷에 남은 기름기가 세균과 곰팡

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시 사용하는 

약품은 실내 공기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통풍

을 마친 모직 코트는 부직포 등 통풍이 되는 커버를 씌워 

옷걸이에 걸어 보관한다. 부피를 좀 줄이고 싶다면 커버 1

장에 옷을 2~3벌씩 걸어서 넣으면 압축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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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커버가 없다면 뒤집어 걸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가죽과 모피는 세탁이 어려운 종류다. 먼지를 꼼꼼히 털어 

통풍 좋은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다. 가죽은 통풍이 되는 

커버를, 모피는 털이 눌리지 않도록 실크 소재 보자기를 

씌워 보관한다. 가죽과 모피는 습기에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옷장 문을 간간히 열어 환기 시켜주고, 방습제를 

함께 넣어 보관한다.

패딩은 지퍼를 모두 채우고 양 소매를 옷감 안으로 집어넣

어 부피를 최소화 한 뒤 돌돌 말아서 보관하자. 옷걸이에 

장기간 걸어 둘 경우 패딩 충전재가 하단으로 쳐져 모양이 

변형될 수 있으니 걸어 보관하는 방법은 피한다. 돌돌 말

은 패딩에 구멍 난 스타킹을 이용해 씌우거나 묶어 부피를 

줄일 수 있고, 세탁망 속에 차곡차곡 눌러 넣고 지퍼를 채

워도 부피를 줄일 수도 있다.

겨울 티셔츠, 스타킹, 레깅스 등은 비슷한 크기와 두께별, 

용도별로 구분한 뒤 접어서 투명한 지퍼 팩에 넣고 최대한 

공기를 빼 납작하게 만들어 박스 등에 차곡차곡 세워 정리

해 두면 필요에 따라 빼서 쓰기 편리하다. 

겨울침구류 청결하게 보관하기

겨울 침구는 이불보관 전용 압축팩을 활용해 

부피를 줄여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외에

도 접은 이불을 차곡차곡 쌓은 뒤 메밀베개 등 무거운 베

개를 올려두면 눌리는 효과가 있어 공간의 여유가 생긴

다. 이불장 양 옆, 사이사이 비는 공간에 다운 소재의 이

불을 돌돌 말아 스타킹 등으로 묶어 부피를 줄인 뒤 끼워 

넣는 방법도 이불장 공간 활용에 좋다. 

알다시피 이불은 집먼지 진드기의 온상이다. 포근함과 청

결함을 유지하자면 이불 소재에 따라 세탁방법을 선택해 

세탁 한 뒤 보관해야 한다. 덕다운 이불은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이용해 빤 뒤 팡팡 두들겨 말려서 부피감을 

살리고, 워셔블 처리가 되지 않은 솜이불과 양모이불은 

세탁소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물세탁을 하면 솜이 뭉

쳐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 극세사 이불은 물빨래가 자

유롭다. 다만, 보풀이 생기는 특성이 있으니 세탁망에 넣

어 빨래하는 것이 좋다. 이불은 충전재 사이에 세제가 남

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루세제보다는 액체세제를 사용

하고, 여러 차례 헹궈 건조한 뒤 보관하자.

겨울옷과 침구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싶다면 습도 

50%, 온도는 25℃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왕도다. 자외

선차단도 기본이다. 최근에는 철지난 의류나 침구류를 보

관해 주는 서비스도 많다. 박스 1개 당, 1벌 당 또는 클리닝 

비용에 보관 금액을 추가 하는 방식 등 업체에 마다 다르

니 꼼꼼히 비교하고, 보관물품 손상에 대한 A/S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겨울옷과 침구를 세탁하고 보관·정리하

는 일은 꼬박 며칠을 투자해야하는 수고로운 일이자, 해마

다 거쳐야 하는 일이다. 올해부터라도 온가족이 힘을 보태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 

보관 전에 옷장 속 청소는 필수!

옷을 보관할 준비를 끝냈다면 서랍 속과 옷장 안의 먼지를 깨끗

이 닦아내야 묵은 먼지가 옷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물

걸레질을 하면 습해질 수 있으니 정전기청소포를 사용하거나 구

멍 난 스타킹 등을 걸레 삼아 닦으면 작은 먼지까지 손쉽게 제거

할 수 있다. 또한, 습한 여름을 대비해 옷장과 서랍에 제습제를 넣

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박스에 담아 보관할 예정이라면 습기에 약한 옷은 종이박스에, 통

풍이 중요한 옷은 부직포 박스를 선택하자. 자리만 차지하는 여행 

가방이 있다면 이를 박스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좋다. 박스든 

서랍이든 옷 사이사이에 종이를 한 장씩 끼워두면 옷감이 상하는 

것도 방지하고 제습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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